


해양금융 중심의 최적지, 해양수도 부산

왜
해양인가

국가 수출입 물동량의 98% 이상을 감당하는 글로벌 7위 항만물동량의 허브항만 보유

해운, 조선, 항만 유관기업 80% 이상이 부산 및 인근에 포진, 국내 최대 해양생태계
정책금융기관 해양금융부문 BIFC 집결,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으로 해양금융 본격화







’18.1

공사법 공포

’18.7 ’21.7 ’22.7 ’23.4 ’24.1

공사 설립 국제신용등급 획득 비전선포식 외화채권 발행 개정 공사법 시행

국적선사 유동성 위기 관리와 경쟁력 제고



3본부 4실 1센터 7부서 (정원 177명, 24.8 기준)

’24.8 임원 직원 합계

정원 3 174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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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5년간 자산규모 “4.4배” 성장

(’24.8 기준)

정부
50.8%



누적 132개사(중복제외) “약 11.5조원” 지원(’24.7 기준)

자산확보 지원 경영안정 지원

재무구조 개선

선박금융

중소선사
경영지원

설비금융

유동성 공급
약 5.1조원

약 1.2조원

약 2.0조원

약 2.4조원

약 0.3조원
항만물류금융
약 0.5조원

약 11.4조원



선제적 “위기 대비” 및 “친환경 경쟁력” 강화

- 중소선사 친환경선박 도입 지원

- 국적선사 발행 녹색채권 매입

- 국적선사 M&A 지원

- 부실징후 선사 경영정상화 지원

구조조정 지원 ESG 금융 지원





선박금융 잔액 및 현황

‘23년말 기준 누적 선박금융 잔액 약 USD233억, ’22년말(약 USD262억) 대비 약 11% 감소

구 분 금액(USD백만) 비고

‘22년말 누적 선박금융 잔액 (A) 26,243 96개사, 1,050척 기준

‘23년 중 상환 금액 (B) 8,024

‘23년 중 신규 발생 금액 (C) 5,068

‘23년말 누적 선박금융 잔액 (A-B+C) 23,287 107개사, 1,019척 기준

구분
정책금융(USD백만) 민간금융

(USD백만)

외국계

(USD백만)

합계

(USD백만)OOOO KOBC OOOO OOOO 소계

‘23년

지원규모

774

(15%)

696

(14%)

129

(3%)

99

(2%)

1,698

(34%)

488

(10%)

2,882

(57%)

5,068

(100%)

누적

금융잔액

2,944

(12%)

2,814

(11%)

2,219

(9%)

826

(3%)

8,744

(35%)

4,815

(20%)

10,993

(45%)

24,611

(100%)

’23년 약 USD51억 중 정책금융 약 USD17억(34%), 민간금융 약 USD5억(10%), 외국계 약 USD29억(57%) 차지



선박금융 규모 및 점유

구분
(금액단위: USD백만)

‘20년 ‘21년 ‘22년 ‘23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YoY

국
내

OOOO 1,066 19% 629 12% 1,634 31% 774 15% 53%↓

KOBC 175 3% 219 4% 399 8% 696 14% 75%↑

OOOO 458 8% 466 9% 668 13% 129 3% 81%↓

OOOO 242 4% 412 8% 125 2% 99 2% 21%↓

민간금융 1,889 34% 1,094 20% 678 13% 488 10% 28%↓

외국계 1,781 32% 2,596 48% 1,744 33% 2,882 57% 65%↑

합계 5,611 100% 5,416 100% 5,248 100% 5,068 100% 3%↓

공사 지원규모는 3년 연속 확대

공사 시장점유율 전년대비 약 4% 증가한 11.4%

구분
(금액단위: USD백만)

‘21년말 ‘22년말 ‘23년말 증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국
내

OOOO 5,302 19.6% 5,775 20.9% 2,944 12.0% -2,831 -9.0%

KOBC 2,040 7.5% 2,109 7.7% 2,814 11.4% 705 3.8%

OOOO 2,100 7.8% 2,156 7.8% 2,219 9.0% 63 1.2%

OOOO 1,089 4.0% 999 3.6% 826 3.4% -173 -0.3%

민간금융 5,886 21.7% 5,320 19.3% 4,815 19.6% -505 0.3%

외국계 10,656 39.4% 11,209 40.7% 10,993 44.7% -216 4.0%

합계 27,073 100% 27,568 100% 24,611 100% -2,956 



상위선사 및 신용등급 비중

상위 10개 선사가 전체 규모의 81.7%, 상위 20개 선사로 확대할 경우 94.0% 차지

BBB- 이상 BBB+ 이하 선사 금융금액 비중(71.8%)이 가장 높으며, 평균 선가 (USD42백만/척) 도 높은 수준

구 분
상위 10개 선사 상위 20개 선사

금액(USD백만) 비중(%) 금액(USD백만) 비중(%)

내 용 20,120 81.7 23,138 94.0

전 체 24,611 100.0 24,611 100.0

구분
(‘23년 공사 신용등급)

‘23년 금융규모
금액(USD백만) 비중 척수

A- 이상 1,149 22.7% 37척
BBB- ~ BBB+ 3,640 71.8% 86척

BB- ~ BB+ 61 1.2% 10척
B- ~ B+ 163 3.2% 2척

CCC+ 이하 14 0.3% 1척
등급 미보유 41 0.8% 3척

합계 5,068 100% 139척



글로벌 해운물류 공급망 확보

해운사 해외화주

해운사조선소

수출기업

KOGAS

해운사

공공선주

총 9조원 규모 선박금융 소요



글로벌 항만물류 공급망 확보

지원실적 총 10건 투자, 약 5,124억원 지원

지원내용
해외 물류거점 터미널 및 물류센터 확보

물류거점 확보를 통해 기업 물류비 절감

기대효과
우리 해운항만물류기업 필수영업자산 확보를 통해

글로벌 해운항만물류 공급망 경쟁력 제고
부산항신항 웅동 배후단지 개발

울산신항 배후단지 콜드체인
클러스터 물류센터

울산항 액체화물 탱크
터미널 설비 증설

부산항신항 남컨서측 부두
양곡부두사업

여수 묘도 LNG허브터미널

북미 거점 물류센터
신축 및 재개발

싱가포르 컨테이너 Depot
운영사지분 확보

베트남 푸안탄 물류센터 개발

싱가포르 저온 물류센터 개발

항만물류 지원실적

사업범위 확대

① 미국 내 물류센터 3곳 동시개발(약 6,000억원 규모)

② 아시아 최대규모 컨테이너Depot운영사 지분 인수(약 1,500억원 규모)

①

②

추진 사업



금융에 컨설팅을 더한 통합 지원, 사업예산 확대(’23.12)

구분 현재 개선(안)
선사 외항선사 내외항선사
투자 중고선 S&LB 제한 없음
보증 친환경 신조 제한 없음

선박금융 지원 유동성 지원

非금융 지원



All about “해양금융”

∙





해운기업의 위험(Alizadeh & Nomikos, 2009)



위험관리 수단

통화 선물환거래 통화선물 통화스왑 통화옵션

금리 금리선도 금리선물 금리스왑 금리옵션



국내 해양파생거래, 왜 어려운가



변동성 높은 해상운임지수, 기초자산



한국형 해상운임지수 KDCI/KCCI





운임선도거래, 무엇이길래

구 분 자산 운임변동 운임속성 위험유무 헤징수단

선 사 선박
상승 → 이익
하락 → 손실

매 출
X

O

① 화물 확보
② FFA 매도

화 주 화물
상승 → 손실
하락 → 이익

비 용
O

X

① 선박확보
② FFA 매수



운임선도거래(FFA) 구조

•
•
•
•



해운항만 탄소배출권 거래 플랫폼

강화하는 국제환경규제, EU는 벌써

EU '24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ETS) 대상에 해운(5000GT이상 화물선) 포함, ’26년부터 메탄, 이산화질소 포함 예정

컨테이너선 91~112%, 벌커 69~75%, 유조선 70~86% 추가비용 예상(DNV자료), 위반 시 톤당 €100 벌금

23년 국내 배출권시장 총거래량 7,880만톤, 전년대비 약 203% 증가, 거래대금 39.2% 증가한 7,952억원(KRX자료)

거래시장매수자 매도자

주문

배출권 지급

체결

대금 지급

결제은행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대금 / 배출권 결제 배출권 차감 확인



선박연료유는 늦었지만

친환경 연료 트레이딩 위한 선제적 인프라 구축 필요

세계 7위 항만 부산항 배후물류부지에 친환경 연료추진선 벙커링을 위한 기반 조성

BPA·UPA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협약('23.11), 부산신항 LNG벙커링 하역('24.8)

친환경 벙커링용 항만 저장 능력 확보(’23)0만톤→(’27)40만톤→(’30)100만톤

커링용 저장 인프라(공공) 구축: LNG 60만톤, 메탄올 20만톤, 암모니아 20만톤('23.11 비상경제장관회의)

국내 선박연료 수요 전망

‣‘27년 수요

OIL

LNG

메탄올

1,040만톤(77.6%)

240만톤(18.9%)

23만톤 (1.8%)

※ Clarkson ('22.Q3)



급등락 반복하는 해체선가부터! 

해체 선가(Scrap Price) 파생상품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80% 이상 해체, 주로 Cash Buyer와 Owner간 USD 직거래

Scrap Buyer 업체 수는 많으나 규모가 작고 영세하여 계약 이행 및 가격 안정성을 담보하기에 어려움

Cash Buyer를 통한 거래가 일반적이나, 본선 인도 전 Scrap buyer에 재 판매하는 등 다소 혼란



A smooth sea never made a skilled sailor!
– Franklin D. Roosevelt -


